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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B 지역 내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와 Process Macro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진로정체감이었고, 그릿,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순이었다. 경로분석을 통해 그릿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그릿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하여 그릿과 진로정체감을 높여야 함을 시사하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 교육 컨텐

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그릿,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causal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entry metho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dental hygiene student in area B. And it was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The biggest factor 

directly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career identity, followed by gri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rough path analysis, grit indirect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sense of career identity and the sense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uggests that grit and career identity should be enhanced for a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career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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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과 외부 환경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취업

과 직업 선택의 중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최근 급변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심각한 취업난은 진로 및 취

업에 대한 불안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이다[2]. 교육부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0.6% 감소한 67.1%의 취업률을 보고

하고 있으며[3], 2019년 잡 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

한 학생이 단 20.4%에 그쳐, 대학생의 64.4%가 자신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한 현실을 보고하였다[4]. 이는 

COVID 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 졸업생의 취업 전망이 더욱 비관적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5-6], 앞으로의 취업 시장은 이직에 따

른 비용 감소를 위해 더욱 끈기 있고 성실한 인재를 선

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7]. 

이에 대학생의 진로 준비와 관련한 개인의 끈기와 열정

에 해당하는 행동적 요인이 대학생의 고용 가능성을 높

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취업을 

위해 준비하거나 고용상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

에 주목하고자 한다[2]. 그릿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에 대한 장기적 지속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2].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을 주어 그릿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것

으로 보고됨에 따라[8], 높은 그릿을 가진 학생이 대학 

기간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지속해

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2].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취업 준비 기간에 따른 취업자 비중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3],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꾸준히 준비했던 학생의 

취업률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졸업 후 3개월 이내 

25.9%, 6개월 이내 15.1%, 10개월 이상 취업을 준비했

던 학생의 취업률이 8.9%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기

간에 진로와 관련한 준비가 취업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취업 시장에서 선호하는 인재 역시 성

실함과 끈기로 이직 없이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7],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릿은 취업 

후 일자리 이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이에 2018년 대학 졸업자의 주된 일자리 이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3], 대학의 7개 전공 계열 중 치위

생(학)과가 속하는 의약계열이 22.2%로 예체능 계열 

23.4%, 교육계열 22.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이직 등

의 이유로 주된 일자리의 이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COVID 19의 장기적 지속상황에 따라 한국 치

과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치과계 고용

시장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함에 따라[6],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철저한 진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3].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과계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아일랜드 치과협회(IDA)에 따르면 COVID 

19 장기화와 함께 향후 치과 인력 감축을 고려하겠다

는 응답이 45%, 직원을 해고할 의향이 있음이 무려 

86%로 나타났다[9]. 따라서 앞으로의 불투명한 치과계 

취업 현황을 내다보았을 때[6],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대학 재학 시절

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

단된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영향 요인 중 그릿과 함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주목하여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준비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2]. 특히, 진로정체감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써[10], 진로 결정 

수준을 나타내는 선별자료로 활용되어[11], 진로 행동

과 관련한 확신을 의미하는 내적 변인인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함께 진로 결정에 있어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

고 있다[10,12]. 이에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을 때[13-16],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

의 관계를 검증한다면 예비 치과위생사들의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방안을 모색하여 진로 결정 

및 진로 준비에 필요한 교육 컨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그릿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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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준비행

동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치위생 전공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

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실증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릿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정체감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은 실증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B 지역 내 일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

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 참여를 허락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

의수준 5%(양측), 검정력 95%, 효과 크기 0.5, 예측변인

수 3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19명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불성실한 응답 또는 응답거부 등으

로 인한 로스률을 고려하여 총 140명에게 설문 조사하

였고, 최종 분석에는 125명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2.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그릿은 “자신이 설정한 목

표에 대해 지속적인 끈기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라 정

의하였고[17], 초기의 그릿 측정 도구(Grit-O)와 학업

그릿 척도[17,18]를 참고하여 개발한 이[19]의 그릿 척

도의 노력 지속성 8문항, 흥미 일관성 7문장 중 부적절

한 3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사용한 이[2]의 도구를 사용

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인지하

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 흥미, 목표 

등이 확실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

하고, 측정은 Holland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

로 정[12]의 연구에서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으로 재구성한 18문항 중 12문항을 선택하

여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진로 선택과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기대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정의하

고, 측정은 박[21]의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 중 일반적 효능감 5문항, 사회적 

효능감 5문항 중 7문항을 선택하여 리커트 식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은 “장기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로

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박[21]의 대학생

의 진로준비행동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사용하였으

며, 진로 탐색 행동 5문항, 정보수집 행동 4문항, 직업

체험 행동 3문항인 총 12문항으로 리커트 식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요

인적재값 0.4이상,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

였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2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2문항, 그릿 2문항이 타당도 기준에서 벗어나 제거

하였으며, 그릿은 노력 지속성, 흥미 일관성 2개의 요

인, 진로정체감은 자기 이해, 진로 준비 2개의 요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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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자기효능감 1개 요인, 진로준비행동 3개의 요인

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변수별 

하위영역은 aggregate하여 총 4개의 요인인 그릿,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

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측정에 사용되는 

Ch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그릿(.829), 

진로정체감(.799), 진로결정자기효능감(.847), 진로준비

행동(.918)로 모두 .078 이상으로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

였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6.0 for 

windows, IMB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고, 

모형 내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 검정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형 내 

포함된 변수들의 복잡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Bootstrap을 이용한 Hayes’s Process Macro로 이중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로는 여학생이 123명(98.4%)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48명(38.4%), 3학년 44명(35.2%), 4학년 19명

(15.2%), 2학년 14명(11.2%)의 순이었다.

3.2 대상자의 그릿,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자기효능

감, 진로준비행동

연구대상자의 그릿,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준비행동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그

릿 평균 점수는 3.57(±0.49)으로 나타났고, 진로정체

감은 평균 3.40(±0.5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70(±0.60),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10(±0.49)로 나

타났다.

3.3 모형 내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 독립변수, 매

개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정

(+)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이

고(0.728), 다음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0.566), 그릿

(0.251)의 순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Gender
Male 2 1.6

Female 123 98.4

Grade

1 48 38.4

2 14 11.2

3 44 35.2

4 19 15.2

Total 125 100.0

Table 2. Degree of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intrusiv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

Variables Min Max Mean SD

Grit 2.29 5.00 3.57 0.49

Career Identity 1.92 4.79 3.40 0.50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1.40 5.00 3.70 0.6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45 4.67 3.10 0.60

Table 3. Correlation among Grit, Career Identity,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Grit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
Efficien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rit 1

Career 
Identity

.636** 1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435** .662**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51** .728** .566** 1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4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중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을 사용

하여 부트스트래핑한 결과는 Fig. 2,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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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ize of the Effect by Path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Double Mediation effect)

Model dependent independent B S.E. t LLCI1) ULCI2)

Model 1 Career Identity
constant 0.9705 0.27 3.594** 0.4360 1.5051

Grit 0.6851 0.0749 9.1479** 0.5368 0.8333

Model 2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constant 0.8439 0.3382 2.4956* 0.1745 1.5133

Grit 0.0297 0.1156 0.2567 -0.1992 0.2586

Career Identity 0.7908 0.1074 7.3620** 0.5781 1.0034

Model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0.8014 0.2675 2.9963** 0.2719 1.3309

Grit -0.4414 0.0892 -4.9458** -0.618 -0.2647

Career Identity 0.9711 0.0996 9.7506** 0.7739 1.1682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0.1475 0.0698 2.1113** 0.0092 0.2858

Model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1.9815 0.3861 5.1316** 1.2172 2.7458

Grit 0.3081 0.1071 2.8775** 0.0962 0.5201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Total Indirect Effect 0.7495 0.0872 0.5875 0.9279

Grit → Career Identit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6652 0.0841 0.5061 0.8398

Grit →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0044 0.0232 -0.0349 0.0593

Grit → ICareer Identity → Career-Decision Self-Efficien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0799 0.0400 0.0084 0.1636

*p<.05, **p<.001

1) LLIC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2) ULIC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성립될 

조건은 독립변수인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과 그릿의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그릿과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투입

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

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의 model 3에서 그릿은 진로준

비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

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p<.01), 또 다른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

며(p<.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p<.001). 비록, 그릿이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가 없었지만 그릿과 진로

준비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진로정체감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투입되면서 효과(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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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4414)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Table 4에서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β

=.7495(.5875~.9279)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

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릿→진로

정체감→진로준비행동”의 단순 매개 효과 검정결과에

서도 β=.6652(.5061~.8398)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

다. 그러나 “그릿→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의 매개효과 검정에서는 β=.0044(-.0349~.05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이중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그릿→진로정체감→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서 β=.0799(.0084~.1636)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Fig.2는 <Table 4>의 총 효과, 직

접 효과를 경로로 도식화한 것이다.

4.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와 함께 향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전망이 비관적일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5,6], 대학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22]. 이에 장기적 목표에 대한 노력과 끈기에 

해당하는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2,8,13-16,22-23], 치위

생 전공 대학생의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효과

로 검증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평

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그릿 3.57점, 진로정체감 3.40

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70점, 진로준비행동 3.10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및 진

로준비행동에 대한 배 등[24]과 이 등[25]의 연구 결과 

취업 및 진로 준비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진로정체감 

혹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후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이 가능하였기에 진로 혹은 취업 준비에 대

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 준비와 관련한 행동 차원의 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진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일회성의 준비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경

험을 바탕으로 한 대학 기간 전체의 연속 선상에서 가

능하므로[26],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

로 체계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7].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

수인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정(+)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매개변수인 진로정체감이었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그릿 순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과 진로

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

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여[2,12-16,20-29],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

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수준이 높은 학생이 취업 및 진

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 이에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

지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에서의 세심한 조

력이 이루어진다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

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27]. 마

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 

매개 효과로 검정한 결과, 그릿→진로정체감→진로준비

행동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중 매개효과로 검

정한 결과, 그릿→진로정체감→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한 노[23]의 연구와 예비유아 

교사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한 서 등[29]의 연구 결

과가 본 연구와 의미를 같이 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

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연구한 임[27]의 연구 결과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

음을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진로

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목표에 대한 확신이 높

을 때[20],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수준이 증가하

고[10], 최종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것을 미리 마

련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구체적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결국, 예비 치과위생

사의 그릿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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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장기적인 

진로 교육계획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29]. 특히,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속해나갈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전

하여 그릿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31]. 이에 대학 기간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내적 동

기인 그릿과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1학년 시기부터 개인

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전공 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

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대

학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진로 상담 시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저

해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명확한 방향성의 체계

적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치위생 전공 대

학생의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한 진로 의식 함양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

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에 일반화의 한

계가 있으며,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아직 다루지 못

한 주요 변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취업 시장에 나가게 될 예비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추후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진

로 교육 컨텐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진로 준

비와 관련된 연구문제 방향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그릿이 진로정체감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정하였

다. 이에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내적 동기인 그릿과 진

로정체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진

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전공 관련 진로지도 프로그

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진로정체감 및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제적

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적

극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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